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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진단, 빠른처리, 안전한 시공

페인트•보일러•펜스
데크•각종 집수리 등 

31411 6th Ave S Federal Way, WA 98003  | Tel 206-779-5382 | seattle@sportsseoulusa.com

미국 내 청소년 우발적 사망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오피오이드 및 약물 과다복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청소년들이 직접 나서는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티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빅허그(BIGHUG)가 벨뷰시(City of Bellevue) 및 벨뷰 소방 케어스(Bellevue Fire CARES)와 손잡고 'BIGHUG x City of Bellevue Youth Impact Lab - 
Opioid Education & Prevention' 프로그램의 막을 열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히 청소년들에게 위험성을 전달하는 기존 예방 교육 방식을 넘어, 청소년들이 직접 콘텐츠
를 제작하고 확산하며 또래 문화를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청소년 주도형 예방 캠페인'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기사=시애틀코리안데일리-사진 빅허그 제공>

"공포 대신 소속감으로""공포 대신 소속감으로"
빅허그, 벨뷰시·벨뷰 소방 케어스와 공동으로 'Youth Impact Lab' 출범빅허그, 벨뷰시·벨뷰 소방 케어스와 공동으로 'Youth Impact Lab' 출범

15~24세 청소년·청년 대상, 5~9월 4개월간 콘텐츠 제작·AI 교육 병행15~24세 청소년·청년 대상, 5~9월 4개월간 콘텐츠 제작·AI 교육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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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T R A C T I N G   ·   C O N S T R U C T I O N   ·   
D E V E L O P M E N T  
www.alabaster.llc 

📞📞📞📞 무무료료 상상담담 

(206) 512-0959 
한국어 상담 가능 

 
 

날날씨씨 좋좋을을 때때 고고쳐쳐야야 후후회회 없없다다 

시애틀 외장공사, 지금 시작해야 하는 이유 — 지붕·사이딩·드라이브웨이·거터까지 

Alabaster & Praus  |  한국어 상담 가능  |  무료 현장 견적  |  워싱턴주 면허 보유 

 

 

■ 시시애애틀틀의의 짧짧은은 '황황금금 시시즌즌', 놓놓치치면면 1년년을을 
기기다다린린다다 

시애틀의 봄·여름은 집을 손볼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기회다. 길고 
습한 우기가 시작되기 전, 지금 이 시기에 외장 상태를 점검하고 
보수하지 않으면 빗물 침투, 목재 부식, 기초 균열로 이어지는 
'눈덩이 수리비'를 감당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외장 공사는 
타이밍이 전부"라고 입을 모은다. 
Alabaster & Praus 는 바로 이 시즌에 맞춰 외장 전 공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지붕 교체부터 사이딩, 드라이브웨이, 
거터(물받이)까지 — 집의 '껍데기' 전체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Alabaster의 강점이다. 

■ 공공사사별별 핵핵심심 포포인인트트 

🏠🏠🏠🏠 지지붕붕 (Roofing) 

시애틀의 연간 강수량은 전국 평균을 훌쩍 넘는다. 지붕 슁글이 
낡거나 들뜨기 시작했다면 이미 늦은 것이다. 누수는 단열재, 천장, 
전기 배선까지 피해를 확산시키기 전에 반드시 선제 대응해야 한다. 
Alabaster 는 정밀 점검 후 부분 보수 또는 전면 교체를 명확히 
제안한다 — 불필요한 공사는 권하지 않는다. 

🏡🏡🏡🏡 사사이이딩딩 (Siding) 

외벽 사이딩은 집의 단열 성능과 직결된다.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패널이 뒤틀렸다면 열손실과 습기 침투가 동시에 진행 중이라는 
신호다. Alabaster는 다양한 사이딩 소재(파이버시멘트, 비닐, 목재 
등)에 대한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을 제공하며, 집의 스타일과 예산에 
맞는 최적안을 함께 찾아준다. 

 
🚗🚗🚗🚗 드드라라이이브브웨웨이이 (Driveway) 

균열이 간 드라이브웨이는 단순히 보기 흉한 것을 넘어, 시애틀 
특유의 겨울 동결-해동 반복으로 균열이 급속도로 확대된다. 적기에 
보수하거나 재포장하면 향후 수천 달러의 추가 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 집의 첫인상이자 자산 가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간인 
만큼 소홀히 할 수 없다. 

🌧🌧🌧🌧🌧🌧 거거터터·물물받받이이 (Gutters & Downspouts) 

거터는 집 전체를 물로부터 지키는 최전선이다. 막히거나 처진 
거터는 지붕 끝단 부식, 외벽 얼룩, 심할 경우 기초 침수까지 
유발한다. Alabaster 는 거터 청소·보수는 물론, K-스타일 및 
하프라운드 등 신규 설치까지 모두 처리한다. 

■ 왜왜 Alabaster & Praus인인가가 

공사는 누구에게 맡기느냐가 결과를 결정한다. Alabaster & 
Praus 는 워싱턴주에서 시공·개발·신축을 전문으로 해온 팀으로,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다는 것이 현지 한인 커뮤니티에서 특히 
신뢰를 얻는 이유다. 
✅  지붕·사이딩·드라이브웨이·거터 전 공정 원스톱 처리 

✅  공사 전 무료 현장 점검 및 견적 제공 

✅  워싱턴주 라이선스 보유, 보험 완비 

✅  한국어 상담 가능 — 복잡한 공사 용어, 편하게 물어보세요 

 

■ ADU 투투자자도도 놓놓치치지지 마마세세요요 

단 5% 다운페이먼트로 시작하는 ADU 프로젝트. 뒷마당이 매달 
수천 달러를 창출하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변모합니다. 선착순 30명 
무료 부지 진단 서비스 — 지금 전화하세요: (206) 512-0959 

 

📞📞📞📞 지지금금 바바로로 무무료료 점점검검 신신청청하하세세요요 

날씨 좋은 지금이 1년 중 가장 현명한 타이밍입니다. 고민하는 사이 시즌은 끝납니다. 

Alabaster & Praus  |  직직통통: (206) 512-0959  |  한한국국어어 상상담담 가가능능  |  www.alabaster.llc 

 
 

본 지면은 Alabaster & Praus LLC의 광고 기획 기사입니다.  |  워싱턴주 한인 커뮤니티 특집  |  (206) 512-0959  |  www.alabaster.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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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한국학교 서북미지역협의회(회장 

윤세진·이사장 조승주)가 차세대 학

생들의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활성화

와 창의력 계발을 위한 ‘제36회 학예경

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오는 5월 30일(토) 오전 9

시부터 오후 4시까지 페더럴웨이에 위

치한 타운 스퀘어 파크에서 열린다. 또

한 오리건주(벧엘교회), 알래스카(앵커

리지 한글학교), 몬태나(보즈만 한국학

교)에서도 동시에 열린다.

협의회 측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

두가 함께 추억을 나누는 소풍 같은 하

루가 될 것”이라며 “체육협회와 협력해 

상품이 넘치는 가족 운동회도 함께 준

비했다”고 밝혔다.

행사에서는 서북미 지역 한국학교 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글짓기와 그림그리

기 대회가 진행되며, 이후 가족들이 함

께 참여하는 운동회와 다양한 친목 프

로그램이 이어질 예정이다.

글짓기 참가 대상은 재미한국학교 서북

미지역협의회 소속 학교 재학생(유치부

~12학년)이다. 다만 한국 출생 학생의 

경우 ▲5세 이전 미국 이주 후 3년 이상 

거주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조건

에 해당하지 않거나 한국에서 1년 이상 

정규 교육과정을 받은 학생은 시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미술 부문 역시 협의회 소속 학교 재학

생(유치부~12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도

화지는 협의회에서 제공된다. 참가 학

생들은 학교별 캐노피와 개인 돗자리, 

필기도구, 그림도구, 이젤, 책상 및 점

심 등을 준비해야 한다.

당일 일정은 오전 9시 등록 접수 및 개

회식을 시작으로 ▲글짓기 대회 ▲그림

그리기 ▲점심시간 ▲가족 운동회 ▲폐

회식 및 정리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워싱턴주뿐 아니라 

오리건·알래스카·몬태나 지역에서도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어서, 서북미 한인 

차세대들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매개

로 함께 어우러지는 뜻깊은 화합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윤세진 회장과 조승주 이사장은 “학생

들의 꿈과 생각을 펼치는 뜻깊은 무대

가 될 것”이라며 “아이들의 밝은 웃음과 

배움의 열정, 그리고 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지는 따뜻한 축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재미한국학교 서북미지역협의회, 제36회 학예경연대회 개최
오는 5월 30일(토) 오전 9시 페더럴웨이에 위치한 타운 스퀘어 파크에서

서북미 한국학교 학생들 한자리에…글짓기·그림그리기·가족운동회 마련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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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을 한눈에

Sports Seoul Seattle is published by Sports Seoul-Seattle LLC, 33110 Pacific Hwy S. #8 Federal Way, WA 98003, on every Fri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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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per year by MS Media Group C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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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Media Group Corp. 31411 6th Ave S 
Federal Way, WA 98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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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을 한눈에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주제로 

한 통일 강연회가 오는 6월 5일 오후 2

시 페더럴웨이 KOAM-TV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Make Korea Great 

Again”과 “Two Korea NO! One 

Korea YES!”를 구호로 내걸고, 한반

도 통일과 대한민국의 미래, 해외 한인

사회의 역할을 함께 생각해보는 자리

로 마련됐다.

행사 장소는 KOAM-TV(32008 32nd 

Ave S, Federal Way, WA 98001)이며, 

참석자들을 위해 간단한 간식과 음료가 

준비된다. 참석 희망자는 김기호 사무총

장(253-651-3778)에게 RSVP하면 된다.

이날 행사는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시애

틀지회장인 김수영 대표가 진행을 맡는

다. 김 대표는 이산가족 문제와 한반도 

통일을 위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해 온 

인물로, 이번 행사에서 출연자들과 함께 

통일의 의미와 과제를 나눌 예정이다.

출연자로는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위

원장이자 원코리아범국민연대 공동대

표인 장만순 위원장이 나선다. 

장 위원장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통

일운동에 앞장서 온 인사로, 남북 분단

의 현실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메시

지를 전할 예정이다.

또한 뉴코리아파운데이션 대표이자 원

코리아범국민연대 공동대표인 케네스 

배 선교사가 함께한다. 케네스 배 선교

사는 북한 억류 경험을 가진 한인 선교

사로 잘 알려져 있으며, 북한 인권과 통

일 문제에 대한 경험과 견해를 나눌 것

으로 기대된다.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공동상임의

장이자 원코리아범국민연대 공동대표

인 서인택 상임의장도 출연한다. 서 상

임의장은 민간 통일운동과 원코리아 운

동에 참여해 온 인물로, 실천적 통일운

동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가 시애틀 한인사

회가 한반도 통일 문제를 다시 생각하

고, 차세대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시애틀지회, 6월 5일 KOAM-TV서 통일 강연회 개최 

김수영 대표 진행, 장만순 위원장·케네스 배 선교사·서인택 상임의장 출연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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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전한�복음 
    중심�교회 ”

“청년들이�편하게�모이는�열린�교회”“청년들이�편하게�모이는�열린�교회”

새소망교회는 1.5세�젊은�목회자가
청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공동체입니다.

화,수,목, 금요일 오후 7시�찬양과�기도
(예배�전�오후 6시에�저녁식사와�친목)

처음이어도�괜찮고, 다시�와도�괜찮습니다.
다시�시작하고�싶은�당신을�위한�교회입니다.
청년을�품고�함께�성장하는�공동체
젊은�목회자와�함께하는�열린�예배
누구든지, 언제든지�환영합니다.

“마음을�채우는�예배”

31411 6th Ave S, Federal Way, WA 98003
(253) 508-8902

신앙�아니어도�괜찮습니다. 당신을�기다립니다.

www. newhopecommunitycenter.com 

lsohn77@ yahoo.com
Contact Us

성도님들�친교

열린�예배�공간

즐거운�찬양�공간

SUNDAY 
WORSHIP PM 02시   열린찬양예배   

AM 11시   예배

마음이�통하는�사람들과
맛있는�음식을�나누는�따뜻한�교회

Just  C
ome !

Just  C
o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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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2일부터 25일까지 시애틀 센터

에서 열리는 '제55회 노스웨스트 포크

라이프 페스티벌(Northwest Folklife 

Festival)'이 메모리얼 데이 연휴 시애

틀의 봄을 다채롭게 수놓는다. 1972년 시

작돼 5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이 행

사는 북미 최대 규모의 무료 민속·세

계음악 축제 가운데 하나로, 해마다 약 

25만 명이 찾아 시애틀 센터를 거대한 

문화 광장으로 바꿔 놓는다.

올해 행사는 26개 무대에서 400회 이상

의 공연이 펼쳐지고, 200곳이 넘는 음

식·공예 부스가 들어선다. 입장료는 무

료이며, 1인당 20달러의 기부가 권장된

다. 행사는 22일(금) 오전 11시 문을 열

어 매일 늦은 밤까지 이어지며, 자세한 

일정은 공식 홈페이지(nwfolklife.org)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올해 주제 '우분투'… 5년 시리즈

의 대미

올해 페스티벌의 문화 주제는 아프리카 

반투(Bantu)족의 철학에서 따온 '우분

투(Ubuntu)'다. "내가 있는 것은 우리가 

있기 때문이다(I am because we are)"

로 풀이되는 이 말은, 인간의 존재가 서

로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완성된다는 의

미를 담고 있다.

페스티벌 측은 "우분투는 '소속됨(be-

longing)'에 관한 이야기"라며 "우리의 

인간성은 가족, 친구, 이웃, 심지어 만

난 적 없는 누군가와의 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행사는 노

스웨스트 포크라이프가 5년에 걸쳐 진

행해 온 문화 주제 시리즈, 즉 메타모포

시스(2022), 라곰(2023), 메라키(2024), 

이키가이(2025)를 잇는 마지막 해다. '

기쁨(joy)', '연대(solidarity)', '해방

(liberation)'을 핵심 가치로 내세웠다.

페스티벌은 올해 스미스소니언

(Smithsonian)과 손잡고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프로그램 '

오브 더 피플: 스미스소니언 페스티

벌 오브 페스티벌(Of the People: The 

Smithsonian Festival of Festivals)'에

도 참여한다. 스미스소니언이 매년 워

싱턴DC에서 여는 가장 오래되고 큰 공

공 프로그램인 스미스소니언 포크라이

프 페스티벌이 전국 순회의 일환으로 시

애틀과 손을 잡는 것이다. 포스터 아트

는 사이야레 레파에이(Saiyare Refaei), 

샤데이 브라운(Charde' Brown), 알리

나 하킴(Allina Hakim)이 맡아 우분투 

정신을 시각적으로 풀어낸다.

◈ 음악·춤·공예·먹거리… 오감으

로 즐기는 4일간의 문화 잔치

이번 행사는 단순히 보는 공연을 넘어, 

관객이 직접 참여하고 전 세계 유산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가득하다. 시애틀 센터 내 뮤럴 앰피시

어터(Mural Amphitheatre)를 비롯한 

여러 야외·실내 무대에서는 지역 민속 

음악, 인디 밴드, 전통 무용단의 공연이 

쉼 없이 이어진다. 발칸 댄스와 살사 등 

세계 각국의 전통 춤을 현장에서 직접 

배워 보는 워크숍도 열리고, 주말 동안 

시애틀 센터 캠퍼스 곳곳을 행진하는 다

채로운 문화 퍼레이드(토·일 오후 3시, 

월 오후 3시 15분)도 이어진다.

민속 예술·공예 공간으로는 모든 연령

대가 참여해 전통 공예와 현대적 수작업 

기술을 체험·학습할 수 있는 '메이커스 

스페이스(Makers Space)', 의상을 하

나의 민속 예술로 풀어내 문화와 패션

의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패션쇼 겸 가

공·직조 워크숍 '스레즈 오브 더 피플

(Threads of the People)'이 마련된다.

서로 다른 배경과 장르의 음악가가 즉

흥적으로 만나 음악이 어떻게 진화하

는지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슈퍼포크

(SuperFolk)' 쇼케이스도 올해 4차례 열

린다. 음식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다루는 

'쿨레아나 코리도(Kuleana Corridor)'

에서는 세계 각국의 스트리트 푸드 푸

드 트럭과 더불어, 식량 정의·생물 다

양성·지속 가능한 먹거리 생산을 고

민하는 커뮤니티 공간과 '커뮤니티 푸

드웨이즈 키친(Community Foodways 

Kitchen)'이 운영된다. 가족 단위 관람

객을 위해 지난해 신설된 '피셔 그린 글

로벌 루츠 빌리지(Fisher Green Global 

Roots Village & Lawn Pub)'와 '파운

틴 론 펍 앤드 잼 허브(Fountain Lawn 

Pub & Jam Hub)'도 함께 운영된다.

◈ 한복부터 K팝까지… 한인 무대 두 

팀 출연 일정 확정

올해 행사에는 한인 사회를 대표해 두 

팀이 무대에 오른다.  먼저 청소년 K팝 

커버 그룹 'VDC 크루(VDC Crew)'가 

5월 23일 토요일 오후 3시 50분, 시애틀 

센터 내 '알카이 코트 스테이지(Alki 

Court Stage)' 무대에 오른다. 이번 공

연은 미주케이팝협회(America K-Pop 

Association·AKA)의 주관으로 진행

되며 'K-Pop Meets Tradition(전통을 

만나는 K팝)'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K팝 무대를 통해 한국 대중문화에 익

숙한 미국 젊은 세대와 한인 2세 자녀

들이 함께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시간

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한국 전통

춤을 선보이는 '모라도한국전통무용단

(Morado Korean Traditional Dance)'

은 행사 마지막 날인 5월 25일 월요일 오

후 3시, 시애틀 센터 '운키타와 스테이지

(Unkitawa Stage)' 무대에 오른다. 모라

도무용단은 한복 차림으로 부채입춤(여

자 한량무 버전), 진쇠춤, 진도북춤 등으

로 한국 고유의 가락과 몸짓을 무대 위

에 풀어낼 예정이다. 공연 슬로건은 '전

통의 계승, 공동체의 결속(Celebrating 

heritage. Building community.)'이다.

2019년 시애틀 지역에서 출범한 모라도

무용단은 그간 한국 총영사관 삼일절 행

사, 차이나타운 추석 공연, 아태문화센

터(APCC) 추석 행사 등을 두루 거치

며 지역 한국 전통무용의 대표 단체로 

자리 잡았다.

◆ 방문객 팁 = 메모리얼 데이 연휴인 

만큼 시애틀 센터 주변과 퀸 앤(Queen 

Anne) 지역의 교통 혼잡과 주차난이 

매우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급적 대

중교통, 자전거, 또는 시애틀 모노레일

(Monorail)을 이용해 방문하는 것이 좋

다. 현장 방문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일

부 주요 공연과 콘텐츠는 온라인 버추얼 

스트리밍으로도 병행 제공된다.
<기사·사진=시애틀코리안데일리 김승규 기자>

"내가 있는 것은 우리가 있기 때문"...모라도무용단·VDC, 시애틀 센터 무대 오른다

제55회 노스웨스트 포크라이프 페스티벌, 5월 22~25일 시애틀 센터에서 무료 개최

올해 주제는 아프리카 '우분투'…스미스소니언과 미국 독립 250주년 공동 프로그램

청소년 K팝 커버 그룹 'VDC K팝 댄스 퍼포먼스(VDC K-Pop Dance Performance)'. 2023: Non-Traditional Swan Lake Performers '오작교 아트 & 댄스 페스티벌', 모라도 한국전통무용단.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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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skgid7700@gmail.com

Tel : 206-779-5382

에스더 나
미주워싱턴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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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skgid7700@gmail.com

Tel : 206-779-5382

에스더 나
미주워싱턴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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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부동산은 김원현 부동산

비즈니스 파실분/사실분 연락주세요

김원현Won Kim
������������
wonkim1974@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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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워싱턴 본부장

에스더 나
206-779-5382Tel :

이메일 : skgid77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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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 이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는 무엇인가를 남겨 놓아야 하는

데 어떤 것이 보람 있는 유산일까?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으니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를 해서 가능하면 

많은 영혼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가장 보람된 일

이 아닐까?  

전도는 반드시 목사나 전도사 등 교역자만 하는 것이 아니

다. 오히려 신실한 믿음과 성실함을 가진 평신도가 더 잘

할 수도 있다. 내가 만나고 경험한 기독 실업인들은 평신

도가 거의 전부였다. 교역자는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해주는 정도였고, 실제로 전도활동을 하는 것은 모

두 평신도들이다.  

전에는 예수를 믿지 않다가 친구의 권유로 기독 실업인들

의 조찬기도회에 몇 번 참석하다가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

던 이들이 지금 기독실업인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

고 있다.  

이들은 모두 굉장히 바쁜 사람들이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보다 몇 배는 더 바쁘다. 사업체를 몇 개씩 가지고 전

국의 지점을 돌면서 혹은 해외를 다니면서 이들은 열심히 

전도한다. 그 결실이 오늘에 많은 열매를 맺었고, 현재 국

내외에 수십만 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기독실업인회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지사를 많이 두고 

있다.  

우리 경에는 아직 없지만 뜻있는 분들의 자문과 자발적인 

전도의 욕을 모아 광지회를 출범시키려고 한다. 그동안 몇 

번의 모임을 갖고 각 교회의 목사님들에게 보고하고 자문

도 구했다. 많은 분들이 기도로 돕고 또한 함께 이 일에 호

응하여 많은 결실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은 우리들이 할 수 있지만 자라게 하고 결실

을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들의 주위에 있는 안 믿는 친구들을 조찬모임이나 오

찬모임에 초대하여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를 한다. 식사 전

에 경건회를 가지면서 목사님으로부터 성경말씀을 듣고 

자연스럽게 기독교를 알게 한다. 이렇게 몇 차례 함께 모

임을 가지면서 좋은 친구가 되고 동역자가 되게 한다. 그

런 다음에는 본인이 가고 싶은 교회에 나가도록 인도하

면 된다.  

이 기독실업인회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기독교 단체이

며, 한국에도 40여 년 전에 이미 창설되었다. 우리 공의 이

민 역사가 30여 년인데 아직도 이런 종교단체가 없다. 이번

에 우리들이 범교회적으로 인원을 포섭하여 이 모임을 시

작하려고 한다. 괌에는 10여 개의 교회가 있고 훌륭한 목

사님들도 많다. 우리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

당하다면, 또 전도하는 일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사명이라면 이 모임에 많은 기도와 협조가 있을 것을 기대

하면서 겸허한 마음으로 출범하려고 한다. 다행히 우리들

의 모임을 전적으로 돕는 기독실업인회 본부와 한남지회

에서 많은 분들이 수개월 전부터 기도하면서 연락을 계속

하고 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

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중인이 

되리라”(행 1:8)고 하신 주님의 말씀과 한 영혼이 온 천하

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붙잡고 담력과 용기를 가지고 여러 

동역자들과 힘을 모아 이 일을 조용히 추진하려고 한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호응을 기다리면서 많은 결실이 있기

를 기도한다. 특히 현재 감은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가

운데 있다. 이런 때 우리는 서로 기도해 주고 용기를 잃지 

않도록 격려해 주어야 한다.  

인간은 연약할 때 하나님을 찾는다. 힘이 없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하나님을 알게 하자. 바쁘다고 이런 

일을 못한다면 서울에 나가서 그들이 얼마나 바쁜지 한번 

직접 목격해 보기 바란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지켜보기 바란다. 우리는 이 세

상에 살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 본 적이 있는가? 스스

로 답변하고 결심을 하기 바란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데…(2)

정병국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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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미 한인 학부모회(Pacific 

Northwest Korean Parents 

Association, 이하 PNW KoPA·피

앤더블유 코파)가 제3회 미술대회를 개

최한다. 이번 대회는 K-12학년 학생들

이 한국의 고유 문자이자 소중한 문화

유산인 '한글'과, 한국의 문화·전통·

자연·예술적 정서 속에 깃든 '한국의 

얼'을 주제로 삼아, 자신만의 시선과 방

식으로 창의적으로 표현해 보는 뜻깊은 

기회를 제공한다.

◈ 출품 자격과 일정

온라인 출품 기간은 2026년 8월 24일부

터 9월 14일 정오까지이고, 미 서북부

(PNW) 지역에 거주하는 K-12학년 학

생이 참가할 수 있다. 참가 학생은 2026

년 가을에 시작되는 2026~2027학년도 새 

학년 기준으로 접수해야 하고, 시상식 및 

전시를 위해 실물 작품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응모할 수 있다.

모든 출품작은 2026년 5월 18일 대회 공

지 이후 창작된 순수 창작물이어야 하

고, 사진과 AI 생성물, 디지털 아트, 포

토샵이나 필터를 사용한 디지털 수정 작

업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전에 수

상 경력이 있는 작품은 출품할 수 없다.

◈ 출품 부문과 접수 방법

출품 부문은 '2D 아트 부문'과 '레터 데

코레이션(Letter Decoration)' 두 분

야로 나뉜다.

2D 아트 부문은 순수 회화 및 드로잉 

작품을 대상으로 하고, 수채화·유화·

아크릴·소묘 등 전통적인 미술 기법

을 활용한 작품을 접수받는다. 작품 크

기는 최소 9"×12"부터 최대 21"×33"까

지 가능하다.

레터 데코레이션 부문은 제공된 '한글' 

템플릿을 활용해 참가자의 개성과 창의

성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형식으로 진행

된다. 참가자는 컬러링과 콜라주 등 다

양한 기법을 활용할 수 있고, 제공된 '

한글' 글자의 폰트, 크기, 배치는 자유롭

게 조정할 수 있다.

참가비는 작품 1점당 20달러다. 참가자

는 1인당 하나의 신청서만 제출할 수 있

고, 2D 아트 부문과 레터 데코레이션 부

문에서 각 부문별 최대 10점, 총 20점까

지 출품할 수 있다.

 여러 작품을 출품하는 경우에도 모든 

작품은 하나의 신청서에 포함해 한 번에 

동시에 접수해야 하고, 제출 후에는 수

정이나 추가 출품이 불가능하다.

◈ 시상 내역과 결선 발표

다양한 시상도 마련되어 있다. 2D 아트 

부문 대상 수상자에게는 워싱턴주 주지

사상(Washington State Governor's 

Award)과 함께 상금 300달러가 수

여된다.

2D 아트 부문과 레터 데코레이션 부문

에는 각각 금상, 은상, 동상 및 특별상

이 마련되어 있고, 금상·은상·동상 

수상자에게는 워싱턴주 주지사상 및 

연방 하원의원상 등 주요 공공기관 명

의의 상장이 수여될 예정이다. 특별상 

수상자에게는 시애틀 대한민국 총영사

관 특별상이 수여된다. 모든 수상자에

게는 워싱턴주 연방 하원의원 애덤 스

미스(Adam Smith)의 축하 서한도 함

께 전달될 예정이다.

결선 진출자는 이메일을 통해 개별 통

보되고, 수상작은 이후 PNW KoPA 공

식 웹사이트에 영구 게시될 예정이다.

이번 대회가 한인 차세대들이 한글의 

아름다움을 깊이 이해하고, 예술적 창

의성을 마음껏 발휘하는 뜻깊은 기회

가 되길 바란다.

출품 접수 및 자세한 내용은 PNW 

KoPA 공식 웹사이트(https://pnwko-

pa.org/2026-art-competition/)에서 확

인할 수 있다.

▲문의: competition.pnwkopa@gmail. com

서북미 한인 학부모회, 제3회 미술대회 개최
K-12 학생 대상 '한글'과 '한국의 얼' 주제로…출품 접수 8월 24일~9월 14일

워싱턴주 주지사상·연방 하원의원상·시애틀 총영사관 특별상 등 수여할 예정

홍보 포스터.



2026년 5월 22일 27

5/25(월) - 5/31(일)
 고향찰현미

이상 구매시

재고소진시 조기마감,한국직배송,김치예약 제외)

 자연팜들기름
 3kg  250ml

돈까스
(등심/치즈)

삼겹살
1lb

이메일로 간편하게!

가입 즉시 선물
울타리 리워드 서비스 오픈! 선물

or or

$50 이상 구매 시

SEATTLE

206. 651. 7630
2116 South 314th St,
Federal Way, WA98003

이 행사는 직매장/ 카카오채널 회원에 한함  *재고 소진 시 조기 마감

영업시간

월-토요일 : AM   9:00 - PM 6:00

               일요일 : AM 10:00 - PM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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